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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사는 바위자고새가 야생조류라는 점을 인식하여 습성에 유리한 대지선택, 특성에 맞는 사육장을 설계하여야 함과 동시에 그 시설은 관리에 편리, 안전성이 있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관상용이 아닌 식용으로써의 사육시에는 생산 단가를 낮추는 사육시설이야말로 대중화하는데 승패가 좌우된다. 

1. 사육사
  사육사 설계의 4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바위자고새의 특성과 습성에 맞게 사육장 환경을 좋게할 것. 
나. 노동효율을 크게 할 것(사육에 편리하게). 
다. 안정성을 확보할 것. 
라. 경제적일 것. 

  조류는 일조시간의 길이에 따라 호르몬이 분비되어 성장 및 발정이 촉진되므로 일조가 좋은 남향이나 동남향이 가장 이상적이나 무더운 여름 한낮의 직사광선은 피해야 하며 비,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북, 서쪽이 막혀있는 지형이 좋다. 
   배수가 잘되기 위해서는 경사도가 있음으로 분뇨가 쌓이지 않고 물빠짐이 좋은 땅이 좋으며 모래, 자갈, 진흙이 골고루 섞여있는 사질양토가 좋다. 좁은 사육장안에 많은 수의 바위자고새를 사육하려면 자연히 내부 공기가 혼탁해지므로 밖의 신선한 공기와 바꾸어 주어야하고 공기 또한 습기가 없는 공기가 좋다. 
  사육사 바닥은 건조한 곳이어야 하며, 모든 조류들은 경계심과 겁이 많아 소음이 적은 조용한 곳이 좋으며 고양이, 족재비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사육장은 내부로부터 경사를 둔 철망을 타고 방사장으로 오르도록 설치하여 방사장 바닥의 철망이 횟대 역활을 하도록 하며, 바위자고새를 사육하고자 하는 마리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종조일 경우 평당 25~30마리가 적당하고 육용일 경우는 평당 40~50마리도 가능하다. 방사장 바닥은 지면과 70~100㎝ 높이로 띄우고 높이는 사람이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2m 높이로 하는 것이 좋다.

2. 급이·급수관리
  급이기, 급수기의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바위자고새의 습성을 고려 실용성과 견고성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부화 직후부터 18일간은 마분지나, 사료 포대를 이용하여 사료를 물에 개어서 급여하고 18일부터 35일까지 초생추 급이기를 사용한다. 부화 후 35일이 지나면 대형급이기를 사용하여 무제한 급이하고 급이기 수량은 성조 70수당 1개가 적당하다. 
  갓 부화한 어린 바위자고새는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급수기에 빠져 폐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수제작된 메추리용 물통을 15일령까지 사용한다. 15일령 부터 35일령까지는 육계 중추용 병아리 물통을 사용하여 급수한다. 35일령부터는 대형 급수기나 P.V.C 파이프를 이용하여 물통을 만들어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한다. 갓 부화한 어린 바위자고새는 태어날때 부터 난황을 몸속에 간직하고 부화하기 때문에 3일간은 물만 먹고 살 수 있다. 
  갓 부화한 자고새병아리는 48시간이 지나야 모이주머니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부화 2일째 첫먹이를 급여하기 시작하며 먹이는 양계용 육계전기 사료를 약간의 물에 불려 턱이 낮은 그릇이나 종이에 4시간 간격으로 뿌려주고 부화 후 4일째부터는 야채를 잘게 썰어서 급여하고 하루에 오전, 오후 2회로 주며 6일 이후부터는 야채를 충분하게 급여한다.
  바위 자고새의 사료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양계용 배합 사료를 주사료로 하고 부사료는 청초, 어분등을 시기별로 배합을 달리하여 사료에 첨가해주면 무난하다. 



